
생명생명의의          말씀말씀

마음속 ‘작은 구유’

학생들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

받습니다. 시험 날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온 것처럼 느

껴지기 때문입니다.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음식을 준비할 

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막상 차린 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순

식간에 지났음을 절감합니다. 몇 년째 답답한 일상을 살다 

보니 2021년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어느새 다가왔

습니다.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, 후회

가 느껴지기도 합니다.

며칠 뒤 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합니다. 여러분

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? 일상에 파묻

혀 정신없이 지냈다는 이유로, 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

하며 생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다

는 이유로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셨

습니까? 혹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

‘작은 구유’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셨다면, 잠시 침묵 중에 마

음속 ‘작은 구유’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.

2,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가축들의 여물통에서 

포대기에 싸여 뉘어있는 가냘픈 갓난아기의 모습을 그려봅

니다. 갓난아기는 매우 연약하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

없습니다. 갓난아기는 배고프거나 두렵거나 아플 때면 울

보가 되어버립니다. 그렇기에 갓난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

필요합니다. ‘예수’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이 갓난아기 역

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아기는 매우 작고 여리며 아무 힘도 

없습니다.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갓난아기의 여린 모습에

서 하느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. “하느님께는 

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(루카 1,37)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

아에게 말하듯,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느님께

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하느님께서 이 아기 안에서 일하

시고,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. 이 같

은 신비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

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발견됩니다. “내가 약할 때에 오

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.”(2코린 12,10) 바로 이 지점에서 우

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유한 정체성과 희망의 근거를 찾을 

수 있습니다. 포대기에 싸여 구유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아

기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조금 더 작아지고, 조금 더 약해

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

을 통해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

입니다.

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일하시도

록 각자의 인간적 약함과 결함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

들입시다. 우리 역시 아기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조금 

더 작아지고, 조금 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

맙시다. 온 누리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

리며 미리 기뻐하는 우리 역시 마음속 한구석에 ‘작은 구유’

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.

“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(루카 1,37) 이 든든한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. 곁에 함께하시며 지혜

의 샘물을 맛보게 하시고,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상해서 아파할 때 슬픈 마음에 문을 “똑똑” 두드

려 “딸아, 나에게 모두 다오. 그리고 기쁘고 포근한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치 있는 하느님 자녀로 행

복해라.” 속삭이십니다. 김현주 요셉피나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행복하십니다,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
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!” (루카 1,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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